[image: 로고]                            보도자료 5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
배우 지창욱 넥스트 제너레이션상 수상

이번 주 일요일(12일) 3년 만에 홍콩에서 전격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에 아시아최고의 감독과 배우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배우 지창욱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상을 수상해 시상식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아시아영화인들 한자리에!
배우 지창욱, 넥스트 제너레이션상 선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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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홍콩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도쿄국제영화제가 아시아영화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설립한 조직인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AFAA)는 매년 아시아필름어워즈(이하 AFA)를 개최하여 아시아영화산업을 일구어 온 영화인과 그들의 작품을 기념하고 격려해왔다. 

최근 아시아영화가 전 세계 언론과 평단을 사로잡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아시아 22개 지역에서 제작된 30편의 우수한 작품들이 16개 부문 81개의 후보로 선정된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 후보작 명단으로 고스란히 입증되었다. 올해 시상식에는 후보와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아시아영화인들이 대거 참석을 예고했다.

먼저,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중국의 장이모우 감독을 필두로 <브로커> 고레에다 히로카즈, 작품상 후보에 오른 <드라이브 마이 카> 하마구치 류스케, <부서지는 파도> 라브 디아즈, <포잇> 다레잔 오미르바예프 감독 등이 함께한다. 여기에, 10개 부분에 최다 노미네이트되며 화제를 모은 <헤어질 결심> 배우 박해일, <비상선언> 배우 임시완,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 커런츠상을 포함해 5관왕을 차지한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김세인 감독, 한국 이민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라이스보이 슬립스>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앤소니 심 감독, <리턴 두 서울>의 데이비 추 감독과 두 주연 배우 오광록, 박지민도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홍콩의 거장 진가신 감독, <플랜 75> 하야카와 치에 감독, 배우 유가령, <에고이스트> 배우 스즈키 료헤이, <나나> 배우 해피 살마, 배우 송운화, <매염방>에서 인상적인 데뷔에 성공한 배우 왕단니 등 아시아영화계를 빛낸 주역들이 자리를 빛낸다. 

한편, 배우 지창욱이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의 넥스트제너레이션상을 수상해 눈길을 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상은 비경쟁 부문 특별상으로 아시아에서 활약한 신예 스타에게 주어진 상이다.

배우 지창욱은 지난 2008년 데뷔를 시작으로 드라마 [무사 백동수], [기황후]로 연기력과 스타성을 입증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얻었다. 이후 [힐러], [수상한 파트너], [편의점 샛별이], [도시남녀의 사랑법], [안나라수마나라] 등 매 작품 새로운 모습으로 연기 변신에 성공하며 한류스타의 저력을 과시했다. 또한, 영화 <조작된 도시>에서 화려한 액션연기를 선보인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한국어 더빙판 목소리 연기에 참여해 캐릭터에 생동감을 한층 불어넣었다. 또한, [잭 더 리퍼], [그날들], [신흥무관학교] 등의 뮤지컬까지 연기 영역을 넓힌 그는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에서 넥스트제너레이션상을 수상하며, 아시아의 대세임을 굳건히 하고 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아시아 감독들과 배우들의 대거 참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는 오는 3월 12일(일) 홍콩고궁박물관 경마클럽강당에서 진행되며, 오후 8시 45분부터 아시아필름어워즈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AsianFilmAwardsAcademy)과 네이버에서 생중계된다.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 YouTube & Naver라이브 스트리밍 일정]
18:00 레드카펫 
20:45 시상식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 (Asian Films Awards Academy)

비영리단체인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The Asian Films Awards Academy, 이하 AFAA)는 아시아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 홍콩 및 도쿄국제영화제가 함께 설립했다. 아시아영화와 영화인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AFAA는 매년 아시아필름어워즈를 개최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아시아영화 산업을 조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필름어워즈는 지난 2007년 시작된 영화 시상식으로 AFAA의 회원은 과거 후보들과 수상자들로부터 선정된다. 시상 부문에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이 있다. 회원들은 아시아필름어워즈 투표에 참여하는 동시에 아시아와 전 세계의 영화 전문가 및 관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AFAA 활동에도 참여한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4일(수) - 10월 13일(금)
*제18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10월 7일(토) - 10월 1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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